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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대구도시가스 이종무 사장(오른쪽 두 번째) 등 임직원들이 17일 대구 서구 원대동 

대구쪽방상담소에서 쪽방거주인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. 

대구도시가스(사장 이종무)는 17일 김장철을 맞아 임직원 15명이 참가한 

가운데 대구 서구 원대동에 위치한 대구쪽방상담소에서 쪽방거주인 지원

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팔을 걷어붙였다.

올해 유난히 배추값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쪽방에 거주하는 소외

계층들에게는 김치 수급에 애로가 많았다. 이에 대구도시가스는 소외계층

의 힘겨운 겨울나기가 시작되는 초겨울에 대구지역의 쪽방지원 시민단체

인 대구쪽방상담소와 연계해 나눔에서 답을 얻는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슴

에 새기기 위해 김장나누기 행사를 갖게 됐다.

이번 행사는 농가와 직거래한 배추 400포기를 쪽방거주인과 주부봉사단

(마음의 등불)이 배추를 가져와 다듬어 절이고, 직접 양념을 구입해 만들

어 정성을 더하고, 대구도시가스 임직원들이 준비된 재료로 배추를 버무리

고 알맞게 포장해 100여 곳의 쪽방에 김치를 배달하게 된다.

이날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이종무 사장은 “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위

도 빨리 오고 기초 생활물가도 비싸서 소외계층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. 

이럴수록 나눔의 정신이 사회 각계각층에 널리 퍼져 따뜻한 사회가 되었

으면 좋겠다”며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.

최근 대구도시가스는 전 임직원이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캠페인에 앞장서

며 공익적인 지역발전 사업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, 전사적인 봉사단을 결

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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